
한국사의 수도

①
고구려, 백제의 수도

1차시. 고대국가의 형성과 수도
2차시. 고구려 초기 환도성과 국내성

3차시. 고구려의 남진과 평양성
4차시. 백제의 건국과 한성의 상실

5차시. 웅진, 사비천도와 백제의 도성제
6차시. 고구려, 백제의 천도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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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들어가기

2.�준비하기

3.�학습하기

고구려와 백제는 몇 번 수도를 옮겼을까요?

고구려의 수도가 평지성과 산성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?

백제의 수도 중 가장 오랜기간 지속된 곳은 어디일까요?

본� 강좌� ‘고구려와� 백제의� 수도’에� 대한� 강의에� 앞서� 고대국가의� 수도에� 대한�

개념에� 대해� 살펴보고자� 한다.

수도는� 국가의� 중심� 치소이자� 문화의� 중심지로서,� 역사의� 주요한� 무대가� 되는�

곳이다.� 수도는� 내외부적인� 목적에� 의해서� 이동하기도� 하는데,� 이를� 천도(遷都)

장기간� 수도가� 변하지� 않은� 신라와� 다르게� 고구려와� 백제의� 영역의� 팽창과정

에서� 수도의� 이동이� 있었다.� 장기간� 지속된� 고구려와� 백제의� 초기� 수도는� 기록

과� 고고학적인� 자료의� 충돌로� 실체를� 파악하기� 쉽지� 않지만,� 멸망� 직전� 양국의�

수도는� 고대국가로서의� 면모를� 보여주는� 정연한� 구조로� 정비되었다.

정답� 3번

정답� 군사적인� 방어력의�

보강

정답�한성(서울)

01
학습 목표 • 고대의 수도, 도성, 왕성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.

• 고구려, 백제의 천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.

고구려, 백제의 수도
1. 고대국가의 형성과 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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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요약하기

라고� 한다.

고구려의� 중국� 요령성(遼寧省)� 환인(桓仁)� 지역인� 졸본에서� 건국하여,� 첫� 번째�

수도로� 사용하다가,� 길림성(吉林省)� 집안(集安)� 지역의� 국내성으로� 처음� 천도하

였다.� 이후� 고구려가� 적극적인� 영역� 팽창을� 진행하는� 과정에서� 남진이� 진행되었

다.� 과거� 한반도� 지역에� 영향을� 미치기� 위한� 남진� 기지에� 해당하는� 평양으로� 두�

번째� 천도가� 진행된다.� 평양에서도� 안학궁에서� 장안성으로의� 세부적인� 중심지의�

이동이� 존재하였다.

백제의� 첫� 번째� 수도는� 한성이었다.� 기록에서는� 위례성으로� 언급되며� 다양한�

이견이� 존재하지만,� 서울특별시에� 위치한� 풍납토성을� 중심으로� 수도가� 운영되었

으나,� 앞서� 고구려의� 남진에� 따른� 장수왕의� 공격으로� 한성이� 함락된� 이후,� 충청

남도� 공주� 지역인� 웅진으로� 천도가� 진행되었다.� 백제는� 수도의� 정비를� 위하여�

웅진에서� 다시� 충청남도� 부여� 지역인� 사비로� 두� 번째� 천도가� 진행되었으며,� 백

제� 무왕� 시기에� 전라북도� 익산� 지역인� 금마저로� 천도가� 시도되었으나� 실패하였

고,� 백제� 멸망기까지� 사비는� 백제의� 수도로� 이용되었다.

고구려와� 백제를� 포함한� 고대국가의� 수도(首都=王京=王都=都城)는� 왕권이� 수

반된� 통치의� 거점이면서� 문화의� 중심지이다.� 두� 나라는� 국가의� 성장에� 따라서�

각각� 3차례� 수도를� 이동하였는데,� 이를� 천도라고� 한다.

각각의� 천도는� 특정한� 목표가� 있으며,� 천도를� 거듭하면서� 왕경은� 도성제로서

의� 면모를� 갖추어� 나가게� 되었다.� 또한� 고구려는� 지역의� 이동은� 없지만� 한� 지역�

내에서� 왕성의� 이동이� 확인되거나,� 실제로� 완성하지� 못했으나� 백제는� 수도를� 옮

기고자� 한� 시도가� 확인되기도� 한다.


